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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 년 부산시장 선거과정과 일화: 1995

면담자 부산시장 선거: 2)가 있었거든요 시장 선거 출마하게 된 계기도 어떻게 보.

면 좀 급작스런 감도 있었는데요,

구술자 필요했으니까 한 거예요 일단 부산에서는 지금 김영삼 여당 삼 당 합: . , (3)

당한 거대여당과 실제는 야당은 이제 민주당밖에 없는데 제 이 도시( ) (2)

에서 시장 선거에 각을 못 세운다는 거는 정말 좀 시민사회에 많은 절망

과 특히 민주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그 자리에.

서 주신 거예요 제가 볼 때. .

음 그분 참 선거과정에서 굉장히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( )

서 엄격하게 구분을 하시고 또 거기에 철저하시고자 한 부분이 많고 꼼수

를 잘 안 쓸라 하셨어요 뭐 당시에 소위 시민운동에 좀 발을 걸쳤다가.

인제 시장후보로 나온다는 분도 있었고 전직 시장 출신도 있었고 이런, .

분들한테 나 좀 도와 달라 라고 협상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보시더라‘ ’ ,

도 내가 필요하니 도와 달라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분이 지금 어떤 생‘ ’

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함께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따져 보신,

것 같구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안 하신 거고. .

그 다음에 누구보다 한 표가 아쉬운데도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송기인 신,

부님이 뭔가 성당의 축일인가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가 있는데 갑

자기 오시라 하더라구요 그것도 후보님 모시고 그래서 후보님 모시고. .

가니까 신부님이 인자 오시라 하니까 선거 바쁜 시기에라도 같이 갔죠, .

1) 년 년 재직2006 ~2009

2) 년 월 일 실시된 제 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말함1995 6 27 1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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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이 갔는데 어 가서는 신부님한테 인사만 꾸뻑하고 돌아가실라 하더라,

고요 신부님 오라할 때도 여 여기 유권자들이 많으니까 이제 좀 소개. ( )

도 악수도 하고 이라고자 불렀는데 하 떡 가더마는 인사만 하고 돌아, . ,

가시더라고요 아니 변호사님 그 다 푠데 악수나 좀 하고 가시죠 하. ‘ , ’

니까 아 남 잔치에 와서 그라면 안 돼 하고 돌아가시고 언론하고 각‘ , ’ .

세운 거는 역시 시장선거 때 똑같은 거구요 그라고 시장에 나가거나 행.

사성 이벤트를 굉장히 그때도 싫어하셨어요 어쨌든 표를 구걸하는 것까.

진 생각 안하셨는데 유권자를 굉장히 주체로 바라보시고자 한 거죠 내.

나 를 위해서 찍어라 그것도 인제 이런 설득이나 연설 토론을 통해서( ) , ,

가 아니고 좀 치장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시장에 나와 가지고 막 악수를

한다던가 이런 걸 좀 그때도 조금 싫어하셨던 것 같다 그런 측면들이였,

죠 원칙에 좀 충실하고자 하고 본인이 좀 하고자 하는 의미를 항상 엄밀.

히 규정하고 거기에 좀 철저하고자 하신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을 많이 받,

았죠.

시장 선거는 거의 뭐 당 조직이라는 거는 거의 뭐 사실은 인제 그 동구,

에서 출마를 하셨기도 하고 또 현역 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당 조직이 많

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이제 자원봉사에 의존했어요 그.

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문화단체들이 전 지역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자,

선거를 물결유세단 이래가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오는 사람들 흥겹. .

게 하는 그래서 간혹 이제 또 연설도 한마디씩 본인이 하시든 또 연설자,

를 하나 뽑아서 하시든 그래서 아주 신나게 했던 기억이 나고요 대부분.

자원봉사자고 자기 경비로 뭐 다 그냥 밥 먹고 했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

지리산 등반을 이제 정확히 몇 명 한 서른 명 가까이 한 스무 명 이상,

됐는데 끝나고 하여튼 그 운동화 등산화 시가 한 사 만원 짜린가 그거, (4)

하나 받았던 기억이 나고 웃음.( )

구술자 주요이력구술자 주요이력구술자 주요이력구술자 주요이력■■■■

부산 출생1956.

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입학1975.

부림사건으로 구속198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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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민주공원 관장2002.

진실2006.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

노무현재단부산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년 현재2010. - (2012 )

민주통합당 부산시당위원장2011.

혁신과 통합 부산대표 년 현재(2012 )

년 부림사건 피해자로 노무현 변호사를 처음 만났다 노 대통령이 년1981 . 1995

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 기획단장을 맡았다 년 부산민주공원 관. 2002

장 년 진실, 2006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년 현. 2012

재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.


